
1. 서 론

오래 전부터 고파랑에 의한 피해는 연안재해의 중

요한 한 요소로서 취급되어져 왔다. 최근에는 이러

한 고파랑의 피해가 장주기의 특성을 지닌 너울성

고파랑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상기

후의 향으로 인한 이벤트성 파랑으로서의 출현빈

도도 증가되고 있다 (<그림 1>). 장주기의 특성을

지닌 너울성 파랑은 동일한 진폭의 단주기 파랑에

비해 연안부근에서의 파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

내습시 피해규모도 커지게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.

2008년 2월 24일 16-17시경에 우리나라 동해안의

안목항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너울성 고파랑

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 다. 당시에 발생한 너울성

고파랑은 안목항 방파제 두부구간에서 바다를 조망

하고 있던 관광객 18명에게 인명피해 (사망 3, 중상

8, 경상 7) 를 불러 일으켰으며, 구조 활동을 벌이던

소방구급차 및 경찰순찰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

발생하 다.

이번 너울성 고파랑이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

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파랑이 내습했던 2월 24

일 16-17시경은 23일에 존재했던 저기압이 이미 물

러나고 고기압의 향권에 놓여 기상도 회복되고 바

람도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너울성 고파랑

이 내습한 것이기 때문이다.

따라서, 본고에서는 이처럼 맑은 날씨 속에서　기

습적으로 발생하는 너울성 고파랑의 발생 원인을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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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1> 너울성 고파랑



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적하고 너울

성 파랑이 동해안에서 심각한 재해를 불러일으키는

메커니즘에 대하여 고찰함과 동시에 그 대책에 대

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.

2. 2008년 2월 24일 출현한 너울성 고파랑의
발생과정

2008년 2월 24일 발생한 너울성 고파랑은 2월 23

일 러시아와 일본 북해도 근방의 동해에서 발생한

저기압이 동해를 통과하면서 반일 정도 정체하고,

이 저기압에 의해 일본 북해도 북서쪽 해상에서 북

쪽으로부터의 강풍 (20m/sec)이 반나절 정도 계속

됨에 따라 큰 풍랑이 발생한 것이 첫번째 원인이 되

었다. 이때 발생한 풍랑이 너울이 되어 남하했으며,

남하하는 동안 저기압은 일본을 통과하여 태평양으

로 이동하 으며 동해에는 고기압이 자리잡아 기상

상태가 회복되었다. 남하한 너울성 고파랑은 에너

지를 소멸시키지 못한 채 너울성 고파랑으로 2월 24

일 16시경 안목항에 내습하게 된 것이다.

<그림 2>는 22일부터 24일까지 동 시각 (오후 3

시경)의 기압배치상황을 나타내고 있다. 22일부터

23일에 걸쳐 동해상에는 저기압이 분포되어 있으

며, 너울성 고파랑이 안목항에 내습한 24일에는 이

미 저기압은 일본 동측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고 우

리나라는 고기압의 향권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

수 있다.

2.1 해저지형 특성

<그림 3>과 <그림 4>는 안목항 주변의 수심도이

며, 수심도로부터 안목항 전면 해상은 급한 경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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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2> 기상도 (2008. 2.22 ∼ 2.24)

(a) 22nd 3PM (b) 23rd 3PM (c) 24th 3PM

<그림 3> 안목항 주변의 등수심도 (2007. 8 현재)

<그림 4> 안목항 주변의 수심현황 (2007. 8 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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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루고 있으며 안목항 북측 600m지점에 해저곡과

암초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.

2.2 파랑특성

피해 발생시기 전후(2/23~2/25)에 안목에서 발생

된 최대파와 그 발생시간은 다음과 같고, 비슷한 시

간대에 일본 서해안 도야마지역에서 관측된 팍랑관

측치는 이하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. 도야마지역의

파고가 큰 이유는 도야마는 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

기 때문에 파고가 연안에 도달하면서 증폭되었을

것으로 예상된다.

- Anmok : Hmax = 7.39(m) / Tmax = 15.3(sec) ; 2/24

14:30

- Toyama : Hmax = 14.53(m) / Tmax = 16.1(sec) ;

2/24 16:00

<그림 5> 및 <그림 6>에 안목항 부근의 관측자료

를 이용하여「주기별 파고의 시계열변화」에 대한

결과를 나타내었으며, 관측결과는 각각 1개월간

(2/1~2/29), 9일간(2/21~2/29)의 결과로서 나타내

었다.

2.3 일본의 NOWPHAS 자료

너울성 파랑은 동해를 가로질러 우리나라 동해안

으로 남하하면서 파고와 주기가 증대됐을 것으로

추정된다. 일본에서 이용하고 있는 파랑관측시스템

인 NOWPHAS에는 일본 서해안의 각 지점별 파랑

관측데이터에 이 현상이 계측되어있다. <그림 7>은

일본에서 관측된 각 지점별 유의파고와 주기 및 관

측시각을 나타내 주고 있다. 관측시각과 지점에 따

라 ①지점에서 ⑥지점까지 파고와 주기가 커지고

있음을 알 수 있다.

2.4 기압배치 자료

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피해발생일인 2월 24일을

기준으로 하여 2008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

기압배치를 <그림 8>~<그림 9>에 나타내었다.<그림 5> 파랑 주기별 파고의 시계열 (2008. 2.1 ∼ 2.29)

<그림 6> 파랑 주기별 파고의 시계열 (2008. 2. 21 ∼ 2.
29) <그림 7> 관측점 별 주기-파고 상관관계 (일본)



피해 당일 전후의 기압배치를 보면, 고기압은 내

륙쪽에 위치하고, 저기압은 일본 북해도 서측부근

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2.5 너울성 고파랑의 대표적 특징

저기압과 강풍에 의한 풍랑이 발생한 뒤, 기압변

화가 이루어지고 추후 장주기의 파랑이 동해안에

남하하여 발생하는 너울성 고파랑은 다음과 같은 3

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.

① 돌연 내습 : 기상이 회복되고 바람도 그쳤을 때

갑자기 고파랑 내습

② 지역성 : 고파가 발생하는 지역과 발생하지 않는

지역이 있음

③ 시간차 공격 : 고파랑이 내습하는 시간이 장소에

따라 상이함

너울성 고파랑은 주로 동계에 발생하지만 동절기

일일 반반 기기 사사

6688 ││해안과 해양

<그림 9> 기상도 (2008. 2. 24)

<그림 10> 기상도 (2008. 2. 25)

<그림 8> 기상도 (2008. 2. 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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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후인 10월이나 4월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. 또

한, 강한 동절기형의 기압배치(西高東低 ; 내륙에

고기압, 북해도부근에 저기압 배치)가 형성되었을

경우에 현저하다. 이러한 기압배치가 우리나라의

북동쪽 해상에서 형성·발달하게 되면 북쪽으로부

터의 강한 바람이 불게 되고, 장시간 계속 되면 이

해역에서는 고파랑이 발생하게 된다. 또한, 발생된

고파랑은 swell의 형태로 동해상에서 남하하게 되

며 고파랑 발생 후 약 12~24시간 후에 피해가 발생

하는 사례가 많다. 따라서, <그림 11>에서와 같이

저기압이 북해도를 통과하여 동측으로 이동한 후,

즉 동해상에는 기상이 회복되고 강풍이 사라진 후

에 너울성 고파랑이 내습하는 경우가 많다.

이러한 너울성 고파랑은 천수변형, 굴절, 회절 등

의 수심 및 지형에 따른 향을 받아 더욱 고파랑이

되어 연안측으로 전달되며. 특히 지형에 따라 집중

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따라서,

바람이 강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파고가 커지는 경

우가 있기 때문에 해안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

히 주의를 해야 한다.

3. 결 론

안목항에서 발생한 너울성 고파랑은 저기압에 의

해 일본 북해도 서측 해상에 발생한 고파가 너울의

형태로 동해상에서 남측으로 전파되어 파고를 유지

한 채 피해지역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.

또한, 파고가 유지된 이유로서는 전파도중 해상의

강풍으로 발생된 풍랑의 작용이 있었다고 생각되

며, 장주기파이기 때문에 다음의 2가지 효과에 의해

연안에서 파고가 더욱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.

① 수심이 얕아짐에 따른 파고 증폭

② 해저지형의 향을 받아 파에너지가 일부 역

에 집중됨에 따른 파고 증폭

결론적으로 2008년 2월 24일 안목항에 발생한 너

울성 고파랑은 하루 전 발생한 동해북부의 저기압

과 풍랑이 초기원인이며, 그때 발생한 장주기성 (너

울성) 고파랑이 하루 뒤 동해안으로 내습하게 된 것

이다. 이 너울성 고파랑은 안목항 주변에서 해저지

형의 향을 받아 쳐오름 높이가 상승되고 동해전

역의 조위상승과 더불어 wave-set up에 의한 수위

상승 등의 중첩현상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

다. 뿐만 아니라 방파제 두부에서의 회절파도 함께

중첩됨으로서 피해 발생 당시 인명피해가 유발된

방파제 두부에서는 관측된 7.8m보다 더욱 높은 파

랑이 내습했을 것이다.

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상승이 가속화 될 경우

너울성 파랑의 출현율은 증가될 것이고 그 강도 또

한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. 아울러, 경제성장과 더불

어 연안역에서의 레크레이션의 욕구와 함께 새롭게

조성되는 어메니티 공간이 많이 조성되면 될수록

너울성 파랑으로 인한 피해는 전 연안역에서 증가

할 것이 확실하다.

이러한 현상을 보다 면 히 검토해석하기 위해서<그림 11> 너울성 고파랑의 전파



는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파랑 및 조위에 대

한 감시체제 구축이 필요하며, 파랑 및 조위의 실시

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하

는 시스템을 수립함에 따라 너울성 고파랑의 내습

을 수 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를 잘 활

용한다면 기상청에서의 사전예보도 충분히 가능할

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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